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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민‘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’전년대비 상승 

- 인천시, ‘2022 인천 사회지표’ 결과 홈페이지 공표 -

  - 조사결과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8일 ‘2022년 인천 사회지표 조사’ 결과

를 시 홈페이지 인천데이터포털(www.incheon.go.kr/data/index)을 통해 

공표했다. 

2022년 인천 사회지표는 8월 1일 기준 인천시 표본 9,000가구 내 만 

13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, 인구·건강·가

구와 가족·사회통합·안전·환경 등 11개 부문 170개 항목에 대해 

조사했다. 조사 방식은 현장방문과 비대면(인터넷)을 병행했다. 

자신의 삶과 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인천시민들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

것으로 나타났다. 또 시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

문제로 ‘노인복지’를 꼽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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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는 경제문제(46.0%)와 건강문제(36.6%)를 

꼽았다. 이와 관련 만 30세 이상 응답자의 63.1%는 노후생활자금을 

준비(되어)하고 있으며 그중 77.6%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*으로 

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* 직역연금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의미함

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8.9%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

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, 보육비 지원(33.7%)과 일·가정 양

립 노동환경 개선, 육아휴직 활성화(각각 16.0%) 등의 정책이 필요하

다고 답했다.

일(직장)에 대한 만족 비율은 46.0%로 전년 대비 4.5%p 증가했다. 

‘하는 일’에 대한 만족도가 3.46점(5점 만점)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

반면 ‘임금·가구소득’(3.16점)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.

안전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 대처 방법으로 ‘소화기

(소화전) 활용법(76.0%)’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‘심폐소생술’을 인

지하는 비율(62.0%)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 

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지난해 

보다 증가했다. 삶에 대한 만족도는 6.66점(10점 만점)으로 전년(6.12

점) 대비 0.54점 올랐으며, 응답자의 36.2%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

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. 이는 전년 대비 9.3%p 증가한 수치다.

또한 거주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의 25.6%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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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인복지’를 꼽았으며 주거복지(21.1%)와 저소득층 복지(15.7%)가 

그 뒤를 이었다.

2022 인천 사회지표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

지(인천데이터포털→통계정보→통계간행물→사회조사)의 관련 메뉴를 

통해 확인할 수 있다. 

시 기획조정실장은 “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

구하고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”며, “이번 

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시정 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

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
